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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역사관 특별전 

<양은洋銀, 반짝이는 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개최

- 레트로 감성 물씬~, 1960~80년대를 풍미했던 ‘양은식기’조명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오는 14일(화) 부터 

특별전 <양은洋銀, 반짝이는 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展을 개최한

다고 밝혔다. 

은식기를 닮아 반짝 반짝 빛나던 양은은 1960년을 전후한 시기 유행

하기 시작해 순식간에 대한민국 식기 판도를 뒤바꾸었다. 부엌 찬장 

위에는 양은밥통과 양은찬합, 부뚜막에는 양은솥, 술상 위 양은주전

자, 수돗가의 양동이…. 그야말로 세상이 온통 양은천지였다. 

이번 전시의 1부 “언제나 어디에나”에서는 그 시절 일상의 곳곳에 

놓여 있었던 다양한 양은식기를 만날 수 있다.

언제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종횡무진 활약하던 양은은 일상을 벗어

나 고상한 취미나 의례적인 영역으로 침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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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새로운 영역, 벅찬 도전”에서는, 양은신선로, 양은제기, 양은커

피잔, 양은반지와 양은비녀 등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요즘말로 양은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다룬다.

3부 “양은이 빛나는 순간”에서는 라면-양은냄비, 막걸리-양은주전

자, 점심시간-양은도시락처럼 이름만 대면 머리속에 그 짝이 떠오르

는 순간들을 재현했다.

양은그릇이 활약한 1960~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전시인 만큼 당시 

부엌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던 냉장고, 전자밥통, 전자레인지, 석유곤

로, 믹서기 등 가전제품도 함께 전시된다. 

주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밀크글라스를 비롯해 우유컵, 쥬스

컵, 두꺼비가 그려진 소주잔에 이르기까지 레트로 감성 물씬 풍기는 

아이템 역시 전시를 감상하는데 쏠쏠한 재미를 더해줄 것이다. 

이희인 인천도시역사관 관장은 이번 전시가 “양은의 전성기와 함께

했던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선사하고, 신세대에게는 뉴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핫스팟이 될 것”이라면서 이 전시가 우리 지난 삶을 

역사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12월 12일(일)까지 열리며, 장소는 인천도시역사관 2층 

아암홀, 관람료는 무료이다. ※ 관람 문의 ☎ 032-850-6000

[붙임1] 인천도시역사관 특별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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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인천도시역사관 특별전 출품 주요 유물

양은밥그릇 전자레인지

양은접시 전자밥통

양은찬합 석유곤로


